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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의하면, 국내․외 항공여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전인 2019년 
12,337만 명에서 다음 해 2020년 3,940만 명으로 급

락하였고, 2021년 3,636만 명, 2022년 5,583만 명이
었다가, 2023년 10,051만 명으로 크게 올라 코로나 이
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81.5%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
port, 2024).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항공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교통량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 항공산업, 항공레저의 수요 급증으로 공역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Kim & Park, 2021). 제한
된 공역 안에서 항공교통량의 증가는 항공기 간의 충돌
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항공교통의 질서 있는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Kim & Park, 2021). 항공교통관제사는 
고도의 예측 능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인적요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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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leep-wake patterns, social jetlag (SJL), and da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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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ree days (F), was calculated for each shift. Night-shift workdays had the shortest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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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7.92 out of 24, with a 28.6% prevalence of DS.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D following day shifts and SJL for the day shifts. Given these findings, it is recommended to 
implement effective interventions and work schedules to maintain consistent sleep patter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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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Kim & Park, 2021). 
관제업무 특성상 교대근무와 같은 불규칙한 근무는 불
가피하나, 그럼에도 항공교통관제사는 매 순간 주의력
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의사결
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Kwon et al., 2018). 미연
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는 항공종사자의 피로 누적, 자만심, 스
트레스 등이 사고를 유발시키는 주요한 인적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Kim & Park, 2021).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장애는 교대근무 수면장애라고 하며,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의 과도한 졸림과 잠을 자야 할 시간 동안의 
불면을 특징으로 한다(Schwartz & Roth, 2006).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일주기 리듬이 가장 
낮은 상태에 있어 업무 중 졸음이 발생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Kwon et al., 2018). 또한, 야
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부족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이 되며, 2011년 3월 23일, Ronald Reagan Wa-
shington National Airport에서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야간근무 중 잠들어 착륙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
객기(AA, UA) 두 대가 연이어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하
였으며, 그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들이 미국에서 다수 
발생하였다(Kwon et al., 2018).

교대근무자의 수면부족이나 수면장애는 개인적 특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대근무자의 수면-각성 양
상은 근무형태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
는 개인의 생물학적 시계와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
되는 시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시차와도 
관련이 있다(Choi et al., 2021). 사회적 시차 발생으
로 인해 만성적으로 신체적 리듬이 맞춰지지 않는 일주
기 불균형(circadian misalignment)이 반복되면 개인
의 수면의 질이나 건강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ng, 2018; Kim, 2021). 

따라서 교대근무 항공교통관제사의 수면문제를 정확
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무형태별 수면-각성 양상과 
사회적 시차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교대근무 항공교통관제사의 근무형태별 수
면-각성 양상과 사회적 시차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대근무 항공교통관제사의 
근무형태별 수면-각성 양상과 사회적 시차 및 주간졸
림증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대근무 항공교통관제사의 주간졸림
증을 예방하여 항공안전 및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중재 전략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대근무 항공교통관제사의 근무
형태별 수면-각성 양상, 사회적 시차, 주간졸림증을 파
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근무형태별 수면-각성 양상, 사회적 
시차 및 주간졸림증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수면-각성 양상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근무형태
별 사회적 시차 및 주간졸림증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근무형태별 수면시간, 사회적 시차 
및 주간졸림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Ⅱ. 이론적 고찰

2.1 항공교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항공기의 
충돌 방지, 최소 분리, 항공기의 이동경로 계획 그리고 
처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제업무를 수행한
다. 항공교통량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21세기 항공교
통관제업무의 중요한 변화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이륙, 순항 그리고 착륙하는 모든 단계에서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공역 관리(airspace 
management),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s; 
ATS), 항공교통흐름(air traffic flow management; 
ATFM)을 통합하는 항공교통관리(ATM; air traffic 
management) 업무를 제공한다(Hasse et al., 2009).

항공교통관제사에게는 여러 항공기에 대한 다양한 
정량적 정보에 동시 대응하고, 항공기 통제 및 경로 계
획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인식을 변화시켜 형성화하
는 역량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Sells et al., 1984).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의 고도, 위치 및 속도 등과 
조종사와의 상호 무선통신을 통해 현재의 관제상황을 
정확히 판단, 지각,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관제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
제사의 상황인식 능력은 관제업무 수행에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Song, 2014). 

한편, 항공교통관제사의 스트레스 평균은 58.69점
으로 타 직업군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을 보였는
데, 사무직군의 37.46점보다 현저히 높았고, 입법자 
직군, 고위관리자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이었다
(Yoon et al., 2012). 항공 관련 사고와 안전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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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직무와 관련해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무시간 경과에 따라 피로
와 스트레스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Park et 
al. 2017),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2.2 교대근무(Shift Work)

항만이나 항공, 발전소, 철도 등 24시간 운영되지 
않으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불편이 발생하는 공공분
야에서 시설 및 생산설비 등을 계속적으로 가동․운영
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교대근무제 근무형태를 활용하
고 있다. 교대근무제는 ‘근로자를 둘 이상 다수의 조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라고 정의(ILO, 1990)하고 있
는데, 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을 교란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게 되고, 향후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
다(Costa, 1999). 교대근무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보
고되고 있는데, 여성에게는 불규칙한 근무 주기로 인해 
교대근무 후 월경불순이 지속될 수 있고(Kim et al., 
2007), 남성은 교대 근무기간의 증가에 따라 비만 발
생위험, 혈압, 콜레스테롤혈증의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 et al., 2003). 24시간 
운영되는 관제 업무는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데, 생체
리듬의 교란이 일어나는 야간에 정신적, 육체적 효율 
저하로 인해 업무가 방해된다면 비상 상황 시 위험요
소가 된다(Lee, 2004). 또한 야간교대근무는 불면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Shin & Kim, 2020), 교대근무
자의 피로는 주간졸음과도 관련이 있다(Kim et al., 
2022). 또한,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피로와 졸음이 심
하고, 이는 업무상 오류 발생과도 관련이 있어(Mun & 
Choi, 2022)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2.3 사회적 시차(Social Jetlag)

인간은 태양이 뜨고 지는 태양시계와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사회 시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태양시계와 
사회 시계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보호될 때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개인의 생체시계를 갖게 된다(Roennebe-
rg et al., 2003). 생체시계는 환경과 동기화하기 위해 
환경 순환 신호(zeitgebers)가 필요하며, 24시간의 명
암주기에 영향을 받는다(Roenneberg et al., 2003).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주로 건물에서 생활
하고, 밤에는 인공조명으로 비추어 생활하는데(Roen-

neberg et al., 2019), 이러한 생활은 개인의 생체시
계와 사회시계 간의 차이를 증가시킨다(Wittmann et 
al., 2006).

사회적 시차(social jetlag; SJL)란 개인의 수면 일
주기 선호도(일주기 유형)와 사회적 업무 시간 간의 비
동조(asynchrony), 수면 각성 주기와 일주기 리듬 간
의 불일치(misalignment)을 의미한다(Wittmann et 
al., 2006). Wittmann et al. (2006)은 사회적 환경
과 개인의 고유한 일주기 리듬에 따라 수면시간이 달
라지는 정도를 수치화하였다. 이는 사회활동을 하는 날
의 중간 수면 시각과 휴일의 중간 수면 시각의 차이로 
계산되며, 이렇게 수치화된 값은 시간대를 건너 여행하
는 것처럼 사회활동을 하는 날과 휴일의 시간대를 넘
나든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시차라고 한다. 

쉬는 날에 상대적으로 늦게 깨는 습관은 일주기 시
점(circadian timing)을 연기시켜 일주기 리듬의 불일
치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날까지 지속되게 하는 원인
이 된다(Roenneberg et al., 2003). 결과적으로 이런 
습관은 휴일이 끝난 다음 날 사회적 활동 시간에 맞추
어 일주기 리듬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Taylor et al., 2008). 

2.4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

주간졸림증은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
하고 낮에 주체할 수 없는 졸림을 느끼는 것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졸거나 잠에 빠져들게 되는 증상을 
말하며, 기억력 및 학습능력 감소와 삶의 질 저하 등 일
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Pereira et al., 2012). 
특히 교대근무자의 주간졸림증은 생체시계 혼란으로 인
해 더욱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Kim et al., 2022; 
Mun & Choi, 2022),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교대근무자의 주간졸림증은 교통사고의 위험요인
이 될 수 있고(Asaoka et al., 2010), 근무 중 업무능
률을 크게 저하시키며, 업무 상 과실을 유발할 수 있기
에(Geiger-Brown et al., 2012; Kim et al., 2022) 
항공교통관제사의 주간졸림증은 업무효율 저하와 관련
하여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Short et al.(2015)은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짧고, 휴식시간이 더 잦으며, 
근무시간이 일정한 교대근무의 경우에 졸음 수준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나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에 따라서도 
주간졸음증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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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3.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는 교대근무 중인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
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현재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주간근무 고정 항공교통관제사와 항공교통관제사 
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였고, 자료수집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연
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기술된 설명문과 서면 동의서를 배부하고, 동의
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수
거된 154부 설문지 중 주간근무 고정 근무자로 연구대
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응답이 불충분
한 경우를 제외하고, 133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
다. 성별은 남자 122명(84.2%)이었고, 연령대는 20대
가 79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전문학사 이
하가 74명(55.6%), 결혼상태는 미혼이 97명(72.9%), 
거주 형태는 독거가 72명(54.1%)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부서는 접근관제 63명(47.4%), 국지/지상관제 
62명(46.6%), 계류장관제 8명(6.0%)이었다. 근무교대 
유형은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형태가 110명
(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주간-야간-비번 14
명(10.5%), 주간-야간-비번-비번 9명(6.8%)이었다. 

3.2 분석방법론

항공교통관제사의 수면-각성 양상 및 사회적 시차를 
측정하기 위해 Juda et al. (2013)이 개발한 MCTQshift 

(The Munich ChronoType Questionnaire for shift 
-workers) 설문지를 Choi et al. (2017)이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어판 교대근무자용 뮌헨 일주기유형 설문지
(K-MCTQshift)를 활용하였다. MCTQshift 설문지는 주간
근무, 오후근무 및 야간근무에 따른 근무일(workdays, 
W)과 휴일(free days, F)을 구분하여 수면-각성 양상에 
관한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공교통관제사
의 근무는 대부분 주간-야간-비번이 교대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후근무 수면은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다. 또한, 주간근무 이후에는 야간근무로 근무 교대
가 이루어지므로, 주간근무 후 휴일 수면은 주간근무 이
후 야간근무 전 수면시간으로 측정하였다.

대상자에게 MCTQshift설문지를 통해 근무형태별 근
무일과 휴일에 1) 잠자리에 드는 시각(going to bed; 
BT), 2) 수면 준비 시각(preparing to fall asleep; 
Sprep), 3) 수면 잠복기(sleep latency; SLat), 4) 수
면 종료 시각(sleep end; SE), 5)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time to get up; TGU), 6) 낮잠 유무와 낮잠 시

작 시각(nap onset) 및 종료 시각(nap end), 7) 수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응답을 토대로 수

면 시작 시각(sleep onset; SO)과 잠자리에서 나온 시

각(getting out of bed; GU), 낮잠 시간(nap 

duration; NapD), 24시간 동안 총 수면시간(24h 

sleep duration; SD24), 중간 수면 시각(mid-sleep; 

MS), 사회적 시차(social jetlag; SJL)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Juda et al., 2023; Choi et al., 2017).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12 84.2

Female 21 15.8

Age
(year)

20∼<30 79 59.4
30∼<40 40 30.1
≥40 14 10.5

Education
≤Associate degree 74 55.6
Bachelor degree 48 36.1
≥Master degree 11 8.3

Marital status
Unmarried 97 72.9

Married 36 27.1

Living 
arrangement

Alone 72 54.1
With family 46 34.6

With roommate 15 11.3

Working 
department

Approach control 63 47.4
Local/ground 

control 62 46.6

Ramp control 8 6.0

Type of 
rotating shifts

D-N-O 14 10.5
D-D-N-N-O-O 110 82.7

D-N-O-O 9 6.8
Note. D=day shift; N=night shift; O=day-off.

Table 1. Demographics statistics (N=133)

SE = Sprep + SLat
GU = SE + TGU
NapD = NapE – NapO
SD24 = SD + NapD
MS = SO + 1/2 × SD
SJL = |MSF - M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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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의 주간졸림증을 측정하기 위해 
Johns (1991)가 개발한 Epworth Sleepiness Scale 
(ESS)를 Cho et al. (2011)이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판 
앱워스 졸음 척도(KESS)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졸릴 수 있는 8가지 상황에 대하여 깜박 졸거나 잠들어
버릴 정도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0
점)’ ∼ ‘매우 많이(3점)’의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
며,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24점까지 분포된다. 점
수가 높을수록 주간졸림증 정도가 심함을 의미하며, 총
점을 기준으로 10점 미만은 정상, 10점 이상은 주간졸
림증이 있음을 의미한다(Johns, 2000).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Cho et al. (2011)의 연구에서 환자
군 .90, 정상인군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연구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둘째, 근무형태별 근무일과 휴일의 수면-각성 양상
의 차이는 Friedman test를 시행하였고, Wilcoxon 
signed-rank test (with Bonferroni correction)를 
사용하여 사후검정하였다. 대상자의 근무형태별 사회
적 시차의 차이는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시차 및 주
간졸림증의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근무형태별 수면시간, 사회적 시차, 주간졸림
증 간의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
하였다.

 3.3 근무형태별 수면-각성 양상과 사회적 시차

연구대상자의 각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일과 휴일의 
수면-각성 양상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평균 수면 잠
복기는 주간근무일 0.36시간, 주간근무 이후 0.35시간, 
야간근무일 0.33시간, 야간근무 이후 휴일 0.29시간 순
으로 나타났다(χ2 =29.956, p<.001). 평균 수면시간은 
야간근무일이 5.28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주간근무일 
6.16시간, 야간근무 이후 휴일 6.22시간, 주간근무일 이
후 휴일 6.66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i et al. 
(2017)의 연구에서 한국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일 
5.69시간보다 비교적 짧았으나, 주간근무일 5.20시간보
다는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된 교대근

무 항공교통관제사의 근무형태별 근무일 및 휴일의 수면
시간은 모두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인 7∼9시간에 미치
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의 적정 수면시
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근무일과 휴일 간 평균 사회적 시차는 주간근무 시 
2.73시간, 야간근무 시 2.71시간으로 근무형태별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Choi et al. (2021)의 연구에서 교
대근무 간호사의 평균 사회적 시차가 주간근무 2.90∼
3.77시간, 야간근무 5.15∼7.37시간으로 보고된 결과
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항공교통관제사의 
주간근무 시의 사회적 시차는 교대근무 간호사와 유사
한 수준이었으나, 야간근무의 사회적 시차는 상대적으
로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4시간 내내 업무가 지속
되는 의료기관과는 달리, 대부분의 공항은 공항 운영시
간이 존재하여 항공교통관제사에게는 야간근무 중 약
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간의 사회적 시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무형태별 근무일과 휴일의 수면 시작 시각, 중간 
수면 시각, 수면 종료 시각에 대한 시간대별 분포는 비
율은 Fig. 1과 같다. 수면 시작 시각은 주간근무일에는 
0:00∼0:59 사이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Fig. 1-A), 
17시부터 22시까지 수면을 취하는 등 특이적 수면형
태도 일부 확인되었다. 주간근무 이후의 수면 시작 시
각은 1:00∼1:59 사이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2시
∼4시, 9시∼15시 등 다양한 시간대에 분포하여(Fig. 
1-B) 주간근무 후 야간근무를 앞두고 다양한 형태로 
수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간근무
일과 휴일의 수면 시작 시각은 0:00∼0:59 사이의 비
율이 가장 높았으나, 10:00∼10:59 사이의 비율이 두 
번째를 차지하여 0시와 10시를 중심으로 쌍봉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Fig. 1-C, D). 다시 말해, 야간근무 
후 오전에 수면을 취하는 경우와 야간에 수면을 취하
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간-야간-비번 근무형
태의 경우에는 야간근무 1회 후에 비번으로 전환되어 
야간 시간에 수면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일부는 야간근
무 중 공항 이용시간 종료 후에는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야간근무일의 수면형태는 항공교통관
제사의 근무 및 근무교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중간 수면 시각은 주간근무일에는 3:00∼3:59 비율
이 가장 높았으나(Fig. 1-E), 주간근무 이후에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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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면 시작 시각과 마찬가
지로 0시부터 15시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분포되어 있
었다(Fig. 1-F). 야간근무일과 휴일에도 3:00∼3:59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11:00∼11:59과 12:00∼ 
12:59에도 높은 빈도를 보였고, 0시∼18시까지 다양
한 시간대에 흩어져 분포되어 있었다(Fig. 1-G, H). 수
면 종료 시각은 주간근무일에는 주간근무 시작 전인 
6:00∼6:59, 7:00∼=7:59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었으
나(Fig. 1-I), 주간근무 이후에는 10:00∼10:59 비율
이 다소 높았지만, 2시∼16시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흩
어져 있었다(Fig. 1-J). 야간근무일 및 야간근무 이후 

휴일에는 6:00∼6:59, 7:00∼7:59가 분포 비율이 가
장 높았지만, 24시간에 걸쳐 거의 모든 시간대에 분포
되어 있었다(Fig. 1-K, L).

3.4 교대근무 항공교통관제사의 주간졸림증

연구대상자의 주간졸림증 총점은 평균 7.92점
(SD=3.979)이었다. 95명(71.4%)은 총점 10점 미만으
로 정상이었지만, 38명(28.6%)은 10점 이상으로 주간
졸림증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항목별 점수는 ‘오후에 쉬
려고 누워있을 때’가 1.92점(SD=0.910)으로 가장 높았
고, ‘1시간 동안 정차 없이 운행 중인 차에 승객으로 앉

MCTQ scale
Workdays

on day shifta
Free days

after day shiftb*
Workdays

on night shiftc
Free days

after night shiftd χ2 / Z 
(p)

M MED Std. M MED Std. M MED Std. M MED Std.

SPrep, 24h clock (h) 8.48 1.00 10.66 6.96 2.00 8.78 10.30 10.00 8.38 10.17 10.00 8.99
23.385
(<.001)
b<c,d†

SLat (h) 0.36 0.33 0.26 0.35 0.33 0.23 0.33 0.25 0.30 0.29 0.17 0.22
29.956
(<.001)
d<a,b†

SO, 24h clock (h) 6.13 1.25 9.36 5.86 2.00 7.81 8.28 9.33 7.62 9.02 9.42 8.58
27.243
(<.001)
b<a<d†

SE, 24h clock (h) 6.88 6.83 1.74 9.46 9.00 3.12 9.77 9.00 3.99 9.46 9.00 3.66
82.489
(<.001)

a<b,c,d†

GU, 24h clock (h) 6.89 6.85 1.74 9.46 9.02 3.12 9.78 9.00 3.98 9.47 9.00 3.66
73.837
(<.001)

a<b,c,d†

SD (h) 6.16 6.00 1.31 6.66 7.05 2.56 5.28 5.33 2.70 6.22 6.50 2.65
24.447
(<.001)

c<a,b,d†

NapD (h) 0.20 0.00 0.43 0.41 0.00 0.85 0.57 0.00 1.22 0.34 0.00 0.81 1.191
(.755)

SD24 (h) 6.37 6.17 1.33 7.07 7.33 2.61 5.85 5.58 3.20 6.56 6.92 2.82
13.327
(.004)
a<b†

MS, 24h clock (h) 3.98 3.75 2.35 6.13 5.25 3.49 7.53 5.58 4.45 6.89 5.00 4.31

69.984
(<.001)

a<b<c,a<d
†

SJL (h) M±SD = 2.73±3.54
Median = 1.55

M±SD = 2.71±3.56
Median = 0.75

5.365
(.221)

Note. M=mean, MED=median, Std=standard deviation; ATC=air traffic controllers; Sprep=preparing to fall 
asleep; SLat=sleep latency; SO=sleep onset; SE=sleep end; GU=getting out of bed; SD=sleep duration; 
NapD=nap duration; SD24=24h total sleep duration; MS=mid-sleep; SJL=social jetlag.
*After day shifts and before night shifts.
†Wilcoxon Signed-Rank test with Bonferroni correction.

Table 2. ATC’s sleep parameters assessed by MCTQshift analysis (N=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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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sleep onset, mid-sleep, and sleep end across 24 hours on workdays and free 
days for each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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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을 때’ 1.41점(SD=0.970), ‘음주를 곁들이지 않은 
점심식사 후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1.28점(SD=0.891)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교통관제사는 앉아서 근무하는 경
우가 대부분인데, 항공교통관제사의 졸음은 위험한 항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점심식사 후나 오후 시간대에 조용히 앉아 있
는 상황에서 졸음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항공교통관제사의 점심식사 후 오후 시간대에 졸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시차 및 
주간졸림증

교대근무 항공교통관제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른 사회적 시차와 주간졸림증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첫째, 주간 및 야간근무의 사회적 시차와 주간졸림증
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형태 등 일반적 
특성과 근무부서, 근무교대 형태 등 근무 관련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결혼상태에 따라 사회적 시차의 차이를 보였는데, 미혼
인 경우에 기혼인 경우보다 야간근무의 근무일과 휴일 
간의 사회적 시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2.366, 
p=0.21). 이는 미혼인의 경우 기혼보다 상대적으로 시
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
다. 그러나 사회적 시차로 인한 생체리듬의 혼란은 비
만(Arab et al., 2023),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신체적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Wong et al, 2005), 
주의력 저하(McGowan, et al., 2020)로 인한 각종 사
고를 일으킬 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휴일에도 일정한 
수면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 특성과 근무 관련 특성에 따른 주간졸
림증에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근무교대 
유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들의 주간졸림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간졸림증의 차이는 근무
교대 형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과 관
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주간졸림증
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Lee, 

I J

K L

Fig. 1. Distribution of sleep onset, mid-sleep, and sleep end across 24 hours on workdays and free 
days for each shift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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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Lee, 2023) 및 수면무호흡으로 인한 산소포화
도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 요인(Park et al., 2021)과
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항공교통관
제사의 주간졸림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
후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포함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6 근무형태별 수면시간, 사회적 시차 및 주간
졸림증 간 상관관계

근무형태별 수면시간, 사회적 시차, 주간졸림증 점
수 간의 상관계수는 Table 5와 같다. 야간근무 이후 
휴일의 수면시간은 주간근무일(r=.204, p=.018), 주간

Epworth Sleep Scale, ESS Mean SD Variance Skewness
1. Sitting and reading 1.03 0.768 0.590 0.661
2. Watching TV 0.89 0.731 0.534 0.639
3. Sitting, inactive in a public place 0.60 0.758 0.575 1.132
4. As a passenger in vehicles for an hour without a break 1.41 0.970 0.940 0.118
5. Lying down to rest in the afternoon when circumstances permit  1.92 0.910 0.828 -0.463
6. Sitting and talking to someone 0.23 0.502 0.252 2.556
7. Sitting quietly after a lunch without alcohol 1.28 0.891 0.793 0.269
8. In a car, while stopped for a few minutes in the traffic 0.56 0.802 0.643 1.426

Total score 7.92 3.979 15.834 0.499
 Normal group, n(%) 95 (71.4%)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n(%) 38 (28.6%)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daytime sleepiness (N=133)

Characteristics
Social jetlag

Daytime sleepiness
Day-shift Night-shift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2.71±3.56 -0.224

(.824)
2.69±3.50 -0.148

(.873)
7.84±4.05 -0.521

(.578)Female 2.89±3.49 2.82±3.96 8.33±3.62

Age
(year)

<30 2.40±2.86 -1.251
(.215)

3.21±3.70 1.975
(.050)

8.01±4.03 0.333
(.740)≥30 3.23±4.33 1.98±3.24 7.78±3.94

Education
≤Associate degree 2.61±3.26 -0.473

(.637)
2.85±3.52 0.512

(.610)
7.88±4.43 -0.130

(.897)≥Bachelor degree 2.90±3.89 2.53±3.63 7.97±3.37

Living 
arrangement

Alone 2.32±2.72 -1.423
(.158)

3.08±3.54 1.325
(.187)

7.32±3.49 -1.901
(.059)With others 3.23±4.28 2.26±3.56 8.62±4.41

Marital status
Unmarried 2.31±2.73 -1.806

(.078)
3.11±3.67 2.366

(.021)*
7.78±4.14 -0.635

.527Married 3.89±5.00 1.62±3.04 8.28±3.55

Working 
department

Approach control 2.73±3.58
0.001
(.999)

2.23±3.29
1.096
(.337)

8.11±3.72
0.213
(.809)

Local/ground 
control 2.74±3.55 3.14±3.74 7.68±4.45

Ramp control 2.78±3.60 3.11±4.16 8.25±1.58

Type of 
rotating shifts

D-N-O 1.94±2.69
0.437
(.647)

2.68±4.23
0.007
(.993)

6.86±5.11
0.553
(.577)

D-D-N-N-O-O 2.86±3.65 2.70±3.47 8.04±3.97
D-N-O-O 2.49±3.48 2.85±3.97 8.11±1.54

Note. D=day-shift; N=night-shift; O=day-off.

Table 4. Social jetleg and daytime sleepines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s (N=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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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이후 수면시간(r=.180, p=.029) 및 야간근무일
(r=.250, p=.004)의 수면시간과 모두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간근무 이후
의 수면시간은 주간근무의 사회적 시차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16, p<.004). 
이는 주간근무 이후 야간근무 전의 수면시간이 짧을수
록 사회적 시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대
상자의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사회적 시차를 줄이기 위해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
으로 주간근무 이후 야간근무 전에 충분히 수면을 취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항
공기의 충돌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업무 특
성상 교대근무가 불가피하며, 많은 항공교통관제사들
이 수면 부족과 업무 중 과도한 졸림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시차가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신체리듬이 
깨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개인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항공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대근무 항공교통관제사의 수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근무형태별 수면-각성 양상, 
사회적 시차 및 주간졸림증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
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항공교통관제사의 근
무형태별 근무일과 휴일의 수면시간은 평균 5.28시간
∼6.66시간으로 다소 짧았고,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근무형태별 사회적 시차는 주간근무 
2.73시간, 야간근무 2.71시간으로 근무형태와 상관없
이 높은 수준이었다. 수면 시작 시각, 중간 수면 시각, 
수면 종료 시각은 주간근무일에는 비교적 일정하였으

나, 야간근무일 및 야간근무 휴일에는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불규칙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
간근무 이후 저녁의 수면 부족은 다음 주간근무의 사
회적 시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대근무 항공교통관제사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한 수면시간과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함으로써 사회
적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재 방안을 개발하고, 
적절한 교대근무 배치 및 휴일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사회적 시차 감소 및 수
면 부족 문제 해결이 인적요인에 기인한 항공 관련 사
고에도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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